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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rgonomic literature about the 
musculoskeletal problems in fish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of further studies. 
 
Background: Until the 1960s, fishing was one of the dominant industries in the
economy of Korea, but nowadays it is of little importance. However, the fishing
industry should be sustained and the health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industry 
should be maintained and enhanced. 
 
Method: The peer-reviewed articles from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journals published after year 2000 were searched using Web of Science, Google 
Scholar, DBPia and KISS. The literature was searched by the keywords of 'fishing',
'fishery', 'fishermen', 'musculoskeletal', 'ergonomic', 'occupational', 'injury', 'health', and
their combinations. 
 
Results: 20 international articles were analyzed.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descriptive studies on problem identification (8 articles, 40%), biomechanical or
quantitative studies (4 articles, 20%), studies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4 
articles, 20%), development of intervention (2 articles, 10%), and literature review
(2 articles, 10%) Only 2 domestic articles were found.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usculoskeletal problems in fishing are 
prevalent and severe. More studies are expected on the ergonomic design of fishing
vessels and machines/tools used in fishing work. 
 
Application: The results will be applied to guide the direction of further ergonomic
research to lead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 
 
Keywords: Fishing, Musculoskeletal problem, Review 

 

 

 

 

 1.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어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문제점을 다룬 인간공학 문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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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관련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Statistics Korea, 2017)에 따르면 어업(분류코드 03)은 크게 i) 어로어업(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각종 자연 수산 동 ·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 ii) 양식어업(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 · 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 iii) 어업관련 서비스업(예: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

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수면의 종류에 따라 해수면과 내수면으

로 구분되며, 다시 해수면은 원양과 근해 및 연안 해역으로 세분화된다(Table 1). 

 

그리고 '어업인'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제3조(정의)에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

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 가공 ·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51,494호의 어업가구가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은 84,982명으로 파악되었다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0). 이 때 어업가구란 i)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

어업(손으로 낫 · 호미 ·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나잠어업(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 호미 ·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ii)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iii) 2018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

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어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어업 종사자의 수도 타 산업에 비하여 적은 편이서서 어업활동과 관련된 

건강문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은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먹을 거리 산업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국내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문제점에 관한 인간공학적인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어업에 

Table 1. Fishing i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st level 2nd level 3rd level 

031 fishing 
0311 marine fishing 

03111 deep sea fishing 

03112 littoral fishing 

0312 freshwater fishing  

032 aquaculture and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and aquaculture 

0321 aquaculture 

03211 marine aquaculture 

03212 inland aquaculture 

03213 hatching and seeding of 
aquatic animals and seaweeds 

0322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and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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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2. Method 

국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간공학 및 안전보건 전문학술지를 조사하되,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외논문은 

web of science와 Google Scholar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국내논문은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된 논문을 조사하였다. 검색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하였고, 검색 키워드로 국외논문은 fishing, fishery, fishermen, 

musculoskeletal, ergonomic, occupational, injury, health 등을 사용하였으며, 국내논문은 영어 키워드에 해당하는 한글용어를 사용하

였다. 

3. Results 

검색된 논문 중에서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된 논문들만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어업 상황과 확연히 다른 경우(예: 뗏목을 이용한 경우)

를 다룬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3.1 International articles 

총 20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특정 기준에 따라 논문들을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

으며, 논문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Table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겠다. 

 

3.1.1 Descriptive studies on problem identification 

Fulmer와 Buchholz (2002)는 미국 Massachusetts 주에서 이루어지는 자망(1척, 작업자 2명), 저인망(1척, 작업자 3명), 바닷가재 잡이

(2척, 각 작업자 2명) 작업을 관찰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힘든 작업은 중량물 취급으로서, 통발을 들어 올릴 때와 포획된 물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주로 발생하였다. 작업의 특성 상 빠른 작업속도와 정확성이 요구되며, 긴 작업시간 동안 같은 동작이 휴식시간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파도로 인하여 자세가 불안정할 때 더욱 큰 근력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반복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만 그물, 로프, 통발 등을 정리할 때에도 큰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었다. 길고 연속적인 작업시간, 휴식시간의 부재, 수면시간의 

부족 등이 작업자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Kucera와 McDonald (2010)는 미국의 남동부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 게 잡이 어부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응답

자 91명에 따르면 힘든 요소는 통발을 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거친 기상과 파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물건을 내려놓은 

작업, 긴 작업시간이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s retrieved 

Subject Number of articles 

Descriptive studies on problem identification 8 (40%) 

Biomechanical or quantitative studies 4 (20%) 

Studies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4 (20%) 

Development of intervention 2 (10%) 

Literature review 2 (10%) 

Total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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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를 채취하는 스페인 작업자 929명(연령 18~69세, 98.7%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Rodríguez-Romero et al., 2015), 고관절과 슬

관절 통증의 강도, 요통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수가 육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였다. 

 

덴마크의 어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n=270)에서는 거의 모든 어부들이(96.2%)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단

지 55.4%만이 실제 작업에 적용하고 있었다(Østergaard et al., 2016). 서서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81.8%), 반복적인 손과 손가락

의 동작, 허리를 비틀고 구부리는 작업이 흔히 발견되었다.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장보다 더 힘든 일을 하였으며, 예인망 작업

이 다른 작업보다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동북부 지역의 바닷가재 어부들에게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설문연구(n=395)에서 (Fulmer et al., 2017), 약 절반의 어부

들이 요통을 호소하였고, 요통이 어업 작업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복수의 신체부위에서 통증을 호소

하였으며,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8~2016에 수집된 덴마크의 어업인을 위한 직업건강서비스(Danish Fishermen's Occupational Health Service)와 덴마크 해양청(Danish 

Maritime Authority)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Rasmussen and Ahsan, 2018), 삠(sprain)과 염좌(strain)가 가장 흔한 상해

(34.2%)로 나타났다. 

 

Thorvaldsen et al. (2018)은 노르웨이, 핀란드, 페로스 제도(Faroe Islands),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어작업에서 

사고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어부들이 예방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위 국가

들의 어부 47명(경력 10년 이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예방책은 선상의 안전문화, 안전장비, 선

박의 설계로 나타났으며, 여러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국 Alaska 주의 2014년~2015년에 산업재해로 보상된 2,889건(비사망)을 분석한 결과(Syron et al., 2019), 어업에서는 타 산업군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1.42배, 95% 신뢰구간=1.37~1.48).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는 삠/염좌/찢어짐이었고

(36%), 신체부위 별로는 상지가 가장 위험하였으며(43%), 물체 또는 장비와 접촉하여 발생하거나(37%) 과도한 힘을 들여서 발생(34%)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3.1.2 Biomechanical or quantitative studies 

Mirka et al. (2005)은 CABS (continuous assessment of back stress) 방법을 사용하여 게 잡이 어부들의 허리에 부여되는 생체역학적인 연

구를 수행하였다. 3인 1조의 작업에서는 선장에게 상대적으로 신체부담이 적었고, 선원들은 30kg 정도의 높은 힘을 요하는 작업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통발을 끌어올리는 선원의 작업이 힘든 작업으로 분석되었다. 부자연스러운 정적 자세를 취하여 게를 크

기 별로 분류하고 싸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한번에 5분 정도 지속적으로 취하였다. 2인 1조의 작업에서는 작

업자간 작업부담이 더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Kucera et al. (2008)의 연구에서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통발 게 잡이와 자망어업 작업자 25명을 PATH (posture, activity, tools, and 

handl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발 또는 자망을 내리거나 끌어당기는데 작업시간의 약 80%를 소비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 대부분의 작업시간에서 비중립적인 자세가 발견되었고, 근골격계의 부담은 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NIOSH 들기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작업시간의 약 14% 정도의 작업에서 들기 지수(lifting index) 3.3~5.4의 높은 값이 나

타났다. 

 

Kucera et al. (2009)은 미국 North Carolina 주에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요통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한 게 통발 잡이와 자망어

업인 17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요통의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설명변수를 채택해본 결과, 

통발이나 그물을 당기는 작업, 잡은 수산물을 분류하는 작업, 잡은 게 또는 물고기를 내려놓는 작업이 요통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

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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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era와 Lipscomb (2010)은 게 잡이 어부 11명을 PATH 기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연구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는 부표를 갈고리질

할 때, 감는 장비를 이용하여 로프를 감을 때, 무거운 통발을 다룰 때 발생하였고, 작업 방법, 세부 작업의 내용, 사용하는 장비, 어선

의 특성 등에 따라 자세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3.1.3 Studies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Lipscomb et al. (2004)은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215명의 어부를 6개월 간격으로 18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현장관찰

과 인터뷰를 통하여 발견한 결과, 응답자의 38.5%가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였다. 요통이 가장 흔하였고(17.7%), 손/손목

과 어깨 부위(7%)가 뒤를 따랐다. 작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인간공학적인 유해인자가 발견되었다. 

 

686명의 이집트 어부에 대한 인터뷰 결과(Zytoon, 2012), 93.6%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였고, 허리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 불편한 

수면 자세, 중량물 취급, 그물 정리 및 보수 시의 불편한 자세, 저온 및 몸이 젖는 작업 환경, 그물과 로프를 당길 때의 힘 등이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남부 이탈리아 지역의 어부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관찰(5척)과 설문지(n=108)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Mansi et al., 2019), 높은 근

골격계 증상 호소율(42%)을 보였고, 이는 대부분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것이었다. 

 

Sandsund et al. (2019)는 의료데이터베이스, 전화인터뷰 및 설문지를 통하여 노르웨이 어부들의 근골격계 증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3년에 노르웨이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어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n=25,971),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대조군(n=77,913)

도 선정하여 두 그룹에 대하여 외래 및 입원기록을 입수하였다. 그 중 832명의 어부들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53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기록의 분석결과, 어부들은 대조군에 비하여 극심한 정도의 근골격계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었

다(코호트 5.4%, 대조군 4.8%). 신체부위 별로는 상지(11.3% vs. 9.8%), 다리(8.4% vs. 8%), 허리(0.9% vs. 0.7%) 순이었다. 전화인터뷰 결

과, 어부들의 61%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43%가 중량물 취급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3%가 최근 12개월 동안 목/어깨/팔

의 통증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93%가 이러한 통증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지 분석결과, 최근 12개월 동안 응답

자의 57%가 목/어깨에, 60%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경험하였다. 

3.1.4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irka et al. (2011)에서는 작업 개선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인력을 이용한 통발 게 잡이에서 게가 가득 차있는 통발을 수면에서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현행 작업을 경사면을 제공하여 경사면을 따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통발을 흔들어서 통발

에 붙어있는 게를 떼어내고 저장고에 내려놓는 작업은 통발을 걸 수 있는 갈고리가 달려있는 지지대를 제공하여 개선하였다. 개선안

을 적용하면 허리 근육(erector spinae)의 근력은 24% 감소, 몸통의 각도는 34% 감소, 어깨 근육(deltoid)의 근력은 24% 감소하는 효과

가 있었다. 

 

스페인 어부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작업절차를 분석하여 마네킨 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연구에서(A' lvarez-

Casado et al., 2016), 반복적인 동작, 부적합한 자세와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개선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3.1.5 Literature review 

Poulsen et al. (2014)은 1970년-2010년에 수행된 덴마크 어부 및 선원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어부들은 타 직업군에 비하여 슬

관절증(gonarthrosis), 흉부/요부의 추간판병(thoracolumbar discopathy), 회전근개증후군(rotator cuff syndrome),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라틴아메리카 21개 국가의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역학적인(epidemiological)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에서(Jens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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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단 2건이었다. 소형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의 육체적 부담을 21명의 어

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최근 1주일 이내에 95%의 작업자가 근골격계 증상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그 

강도는 허리>목>무릎>발목 및 다리 순이었다. 그리고 209명의 어부 및 조개잡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의 95%

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였다. 

3.2 Domestic articles 

우리나라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어업의 근골격계 관련 논문은 단 2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인간공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은 없었다. 

 

Song et al. (2005)은 주문진항과 거진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흔한 질병은 근골

격계질환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14.4%가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안전보건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Lim (2010)에 따르면 어업인은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각종 자연 재해, 자외선, 소음, 진동, 유기용제,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과 더불어 기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Discussion 

어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어업 관련 연구의 문제점과 추후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한다. 

 

국가의 안전보건 체계의 측면에서 어업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산업일반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법령의 집행을 수행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

간기관들이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공학적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어업에서는 이러한 체계와 활동이 매우 빈약하며, 동시에 인간공학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현장연구의 시발점은 현황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현황은 일반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매년 상세히 조사하여 '산

업재해분석'에서 공개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

업장만 대상으로 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민간보험으로서, 가입현황 및 보상현황이 공개되지 않아서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입수하

여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5년~2018년 매년 수행된 해양수산부의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병 현황 조사'이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2016, 2017, 2018). 본 조사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하여 용역수행

된 것으로서, 어업인의 안전보건 수준과 현황을 살펴보는 첫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인간공학적인 부분만을 요약하면, 어작업 각 

작업주기에 대해 동영상 분석과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신체부위별 부담을 평가하였다. 또한 NIOSH 들기 공식, REBA, RULA 등을 선택 

적용하여 인간공학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심박수와 에너지소비율을 이용하여 노동강도를 평가하였다. 조사결과, 어작업 관련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이 근골격계질환이며, 부위별 위험요인 노출 수준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관찰되므로 어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농업의 인간공학 관련 연구의 발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어업에서도 안전보건 및 

인간공학 관련 전문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 건강문제를 조사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

는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 어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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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진은 의사들로서 인간공학 전문가는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활동도 대부

분 의학적인 관리 위주이고 공학적인 분석과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업에서의 근골격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

인조사가 2003년 시행된 이래 정기(매3년) 및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제조업체의 경우 인간공학적 개입으로 작업의 유해

수준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8). 하지만 저자가 아는 바로는 어업 현장에서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이에는 여

러 이유가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업 현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며, 어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노동조합 조직이 없이 단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인 점도 큰 문제점이다. 그 외, 여러 이유로 인

하여 어업 현장은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분석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작동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5. Conclusion 

전세계적으로 어업인들에게 근골격계의 문제는 매우 흔하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매우 낮음도 

발견하였다. 하지만 어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는 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와는 다른 안전보건 체계가 필

요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강화와 관리 · 감독이 기본 전략이라면, 어업인의 대부분은 자영 어업인이므로 그들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자발적인 안전보건 의식 고취가 주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다

양한 어업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어선, 어업 도구 및 개인보호구의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에 관한 연구들이 기대

되며, 관련 산업의 구조가 취약하므로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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